12. 분재 미술관과 그 컬렉션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100년 가까이 일본 분재업계의 핵심을 담당해 온 공간으로써 오미야 분재 마을의 외곽에 2010년 개관했습니다. 분재 예술의 중심적 존재이자 일본 최초의 공영 분재 미술관입니다.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21세기에 분재의 중요성과 높은 관심을 최대한 유지하고, 분재의 1000년에 걸친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bookmark: _Hlk142055194][bookmark: _Hlk142055267][bookmark: _Hlk142055278]이 분재 미술관의 건물은 전통적인 일본 건축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담당 직원이 맞이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분재 미술관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스마트폰 버전 컬렉션 가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관내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음성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 전면에 있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우아한 분재 정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뮤지엄 숍에서는 한정 디자인으로 인기 있는 수건과 엽서 등 매력적인 기념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분재가 전시된 컬렉션 갤러리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객은 프롤로그 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풍부한 그림이 있는 패널을 통해 분재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기 쉽게 일본어와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수목의 종류, 이 수목들이 ‘만들어 가는’ 조형, 분재를 더욱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이라 불리는 바위 같은 장식용 돌 등 분재 재배와 관련된 도구에 대한 정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미야 분재 미술관의 컬렉션은 일본 유수의 중요 분재를 약 120점 전시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전시물은 수령 100년 이상을 자랑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 독창성,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매우 귀중한 분재입니다. 분재가 이렇게 긴 수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미야 분재 미술관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희소가치가 높은 분재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 중 하나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등) 두 명의 일본 전직 총리와 중요 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작품입니다.

메인 갤러리에는 컬렉션 중 5점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 내용은 계절을 고려해 매주 변경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재는 칸막이가 있는 공간으로 구분해 하나하나 소중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간유리로 된 벽은 마치 일본의 전통적인 ‘장지문’ 같은 느낌을 줍니다.

[bookmark: _Hlk142055414]그다음에 있는 건 전통적인 격식이 다른 3개의 자시키카자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분재를 장식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도 이곳, 오미야 분재 미술관뿐입니다. 메인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각 방에 하나씩 설치되는 분재는 매주 변경됩니다. 관내를 지나다 보면 미술관의 메인이기도 한 개방적인 분재 정원이 펼쳐지는데, 이곳에는 60여 점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분재 테라스에서 분재 정원의 광활한 전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분재 정원의 동쪽에는 정기적으로 전시 주제가 바뀌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재의 역사와 인접한 오미야 분재 마을에 대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